삼위일체 대축일(2018년 5월 27일) 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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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삼위 일체 대축일 입니다. 부활 시기가 끝난 직후에, 교회의 전례는 아주 놀라운 하느님의 신비를 전하면서 연중 시기로 들어갑니다. 

        지난 주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로 오르시면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협조자 성령을 보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협조자 성령, 그리스 말로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원래 법정 용어로 사용되었었습니다. 법정에서 고발된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 attorney 라는 뜻이죠. 

        법정에서 피의자를 대신해서 모든 변호를 하는 그런 변호사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편에 서서 늘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사실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전례가 바로 지난 주 성령 강림 대축일 이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하느님의 신비를 묵상하는 축일을 지냅니다. 이번 주에는 삼위 일체 대축일, 다음 주에는 예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이 거룩한 대축일을 지내고 나서, 우리는 일상 생활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신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구원 활동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일상 생활을 살아가는 연중 시기를 지내게 됩니다. 

        오늘 지내는 이 삼위 일체 대축일은 하느님 신비 중에 가장 중요하고 중심에 해당하는 신비입니다. 가톨릭 신앙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신비는 우리 인간이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인간의 작은 머리로 하느님의 무진장 큰 신비를 다 이해하고 담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비,’ ‘mystery’ 라고 말합니다. 

        이 하느님의 신비를 연구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어거스틴 성인이 하루는 우연히 바다 모래 사장을 걷다가 어떤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 하도 이상해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 아이는 바닷물을 작은 그릇에 퍼 담아서 모래 사장에 파 놓은 작은 구멍에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를 계속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거스틴 성인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애야,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니?”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바다물을 이 작은 구멍에 옮겨 담고 있어요.” 그 순간 어거스틴 성인은 평생을 고민해 오던 하느님 신비에 대한 깨달음을 발견합니다. 

        성인이 말합니다. “하느님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은 마치 커다란 바다를 모래 사장 위에 있는 작은 구멍에 담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국, 하느님의 신비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머리로는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인간으로서 하느님의 신비를 완전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신비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성인은 이야기 합니다. “하느님의 신비는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묻고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그래서 하느님 신비에 대한 올바른 질문은 ‘어떻게’ 하느님이 그런 신비를 지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느님이 그런 신비를 지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느님은 그런 신비를 지니는 것일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신비를 지니는 것입니다. 삼위 일체의 신비는 말 그대로, ‘세 분이 한 분이신 하느님’이란 뜻이죠. 하느님, 예수님, 성령, 이 세 분이 완벽한 조화와 일치 안에서 한 분이신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세 분이 완전히 한 분, 서로 다른 역할과 존재를 가지면서도, 완변한 일치의 한 분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어떻게’를 묻지 마시고, 그건 설명도 이해도 어려우니까, ‘왜 하느님은 삼위 일체이실까?’하고 ‘왜 그런 것일까?’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답은 사랑입니다. 하느님은 세 분의 위격이 서로 완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일치하면서 하나를 이루십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늘 인간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완전한 사랑과 일치를 보여 주심으로써 우리도 삼위 일체의 신비로 살아가라고 이끌어 주십니다. 삼위일체 신비를 본받고, 닮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일치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그래서 하늘 나라로 향하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삼위 일체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신비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신비처럼, 부부가 서로 희생하고, 용서하고, 서로 일치할때, 자식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그 신비 처럼, 하느님의 삼위 일체의 신비는 우리를 하느님과의 일치의 관계로 이끄시 신비입니다. 그리고 머리로 이해해야 하는 추상적인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살아 가면서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신비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희생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때, 우리는 삼위 일체의 신비를 살게 됩니다.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면서, 마음 따뜻해지는 순간을 느낄 때, 삼위 일체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돕고, 서로 희생하고, 나누고,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참된 행복과 참된 평화가 삼위 일체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 삶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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